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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각당후보한인들표심얻기공방      
토론토한인회 연방선거정보세미나  2015  
이성한기자 (   sung@cktimes.net 다가올 월 일연방총선을앞두고토론토한인회이기석회장와한인여성전문인)  10  19     (  )  
협회 회장자넷오가공동주최한 연방선거정보세미나에서후보자들이한인표심을잡기위해적극적으로나섰다 (   )    2015        . 
토론토한인회관 에서 일화 개최된이행사에서후보자들은한인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분위(1133 Leslie St.)  15 ( )         
기가달아올랐다 보수당에서는쏜힐지역구피터캔트연방하원의원이 자유당에서는알리에사시윌로데일지역구후보가 .     ,      , 
신민당에서는칼리드아메드돈벨리이스트지역구후보가각각토론을펼쳤다 또윌로데일지역구천셍룽연방하원의원과         .      
마린하퀘일돈벨리이스트후보가각각보수당을 돈벨리웨스트지역구랍올립판트전의원이자유당을대표해함께자리      ,           
했다.
단상에오른각후보들은토론회에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등한국말로한인들에게인삿말을건넸으며에사시후보     “ ”  “ ”       
의경우한글로작성된유인물을배부해눈길을끌었다       . 
토론회는자유당과신민당후보들의협공에보수당후보가대처하는국면으로진행됐다 자유당과신민당후보들은보수당         .    
의경제정책과이민정책실정을비난했으며보수당켄트의원은이에적극반박했다           . 
이민심사에서높아진언어비중관련질문에서보수당은 언어는사회정착에중요한부분이다 며기존보수당정책을옹호      “     .”     
하며 한국인영주권취득율은자유당정권대비오히려높아졌다고주장했다 여기에신민당후보는 언어장벽없애는데매 “       ”  .   “   
진하겠다고했으며자유당후보는이자리에서 당선되면 이민심사에서 언어비중을줄이겠다고공약했다 세후보는한”       “  ( )  ”  .   
인들이많이운영하는편의점 음식점등소상공인세율에대한본보기자의질문에모두 기존 에서 로낮추겠다고   ,          “  11%  9%  ”  
밝혔다. 
이자리에참여한한인들은각정당후보자들의정견발표를들으며다가올총선에투표에필요한정보를얻는데일부도움이                 
됐지만후보들이일반적인이야기들만하며한인들을대상으로한명확한답변부재와통역도간혹알아듣기힘든경우가생                
겨아쉬움이있었다고말했다   . 
한편이회장은이와관련 예상보다높은한인들참여가매우고무적이다 이기회에한인들정치참여도늘고후보자들도     “      .        
한인표심의중요함을깨달았기를바란다이라며 다만가끔후보자들이질문에대한답이부족한경우가있었던것은아쉬   ”  “           

움으로남는다고밝혔다 ”  .


